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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16일 대통령 발언록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내가 계속 표정이 기쁜 표정이어서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이 합치되는 것도 있고 껄끄러운 것도 논쟁도 있을 것입니다. 무

거운 자리인데도 여러분을 만나니 그냥 기분이 좋아져 표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해도 만나서 대화를 하니 매우 기쁩니다. 

생각이 같은 분도, 다른 분도 있겠지만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이미경 위원장

을 보면 항상 부럽습니다. 정치하기 이전에 사람이 살면서 도덕적 가치나 

이상을 추구합니다. 현실에 살면서 그 기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고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의원은 어떤 상황이라도 원칙을 지향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유엔결의가 다국적군 지위와 명분을 확보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인권과 평화 등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최고의 이

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관철할 권리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때때로 뒤로 미루기도 하고 다른 현실적 조건과 당장 급박한 문제 때문에 

잠시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작년 9월 추가파병 요청

을 받고 9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과 얘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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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때로 싸움도 하고 지냈습니다. 10월에 파병을 결정하고 여러 과정 거쳐

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정이 우리에게 어렵게 된 측면도 있고 보기에 따

라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할 때보다 훨씬 위험해졌고 일반

적으로 고문사건이 공개됨으로써 미국의 도덕적 위상에 상처가 많이 나 버

렸습니다. 이런 점이 나빠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처지로 보면 키

르쿠크에서 아르빌로 파병지가 바뀌었고 파병이 처음 결정할 때 재건지원

도 하지만 때때로 방어적 대응도 필요하고 치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

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없어진 셈이고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일반국민들에 대한 테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파병부대의 

안전은 높아지고 명분도 전투부대가 아니고 확실한 비전투지원부대가 된 

것도 변화입니다. 유엔결의가 다국적군 지위와 명분을 확보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이런 변화가 파병 조건은 어렵게 하고 환경은 좋게 

만들었다고도 여건 변화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해석과정에 있

어서 삶의 경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고 각자가 지닌 책임과 무게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내 의견일치를 못 얻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달리 날 때라도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꼭 당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삶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여야와 정치

입장을 떠나서 함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다 많은 사람

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의 결론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으로는 대통령이 걱정을 

덜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결론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섭섭해 하

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